
제 1편  터전과 내력
고성 ｌ 연혁



일러두기

1) 각 편별과 장별로 전문집필위원을 위촉하여 집필하였다.

2) 편찬형식은 전체를 3권으로 하여 1질로 하였고 편제는 편별로 구분하여 제1편부터 제

15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별 목차를 수록해 찾기 쉽도록 했다. 전체 부분에서 개괄

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고성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군지의 1차적인 자료는 1995년 발간된「고성군지」를 기초로 하되 오류나 불합리한 부

분은 문헌이나 사료를 통해 삭제 ‧ 수정을 했다. 기존의 군지에 없었던 부분은 대폭 보

완을 했다.

4) 인물편은 시대별로 구분했으며 ‘조선시대’ 이전 인물은 ‘고성사료집’에서 발췌를 

했고 근현대인물은 사회통념상 ‘명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수록을 

했다. 다만,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필자가 다 살필 수가 없어 수록되지 못한 인

물도 더러 있을 것이다.  

5) 화보는 일제강점기부터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수록하여 고성의 어

제와 오늘을 대비(對比)했다. 그러나 자료의 확보가 지난했다. 화보의 사진은 사진작

가 류태수와 이상근, 고성군청 채수천 제씨가 제공을 했다. 본문의 ‘사진’은 부득이 

흑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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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터전과 내력
제 1장 고성

고성은 어떤 도시인가.
고성이란 지명은 그 시원始原이 깊다. 일찍이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에 변진고자미동국弁辰

古資彌凍國으로 기록한 것에서 보듯 아주 오래되었다. 그것은 고성의 최초 명칭이었을 것이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고성을 고사포古史浦로 기술해 놓았다. 또 고성군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고성으로 이름을 고쳐 지금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란 고려시대를 말함이다.

일연 승려가 쓴 《삼국유사》에서는 고성을 가야의 일원인 소가야小伽倻라고 했고 고자국

古自國이라고도 했다.

고성은 북쪽과 서쪽으로 대체로 높은 산들로 막혀 있고 동남으로는 남해 바다와 연해 있

다. 산에 살다가 산이 시들해지면 언제든 산의 답답함을 풀고자 바다로 나가서 푸르디푸른 

코발트블루의 물빛이 주는 아득한 것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그리움에 젖을 수 있다. 바닷가

에 살다가 바다가 싫증이 날 때는 언제든 백방산, 거류산, 구절산, 무량산, 금태산, 연화

산, 무이산, 수태산, 향로봉 등지로 올라가서 발아래 먼지 묻은 세상을 향해 포효하고 마음

에 켜켜이 쌓인 욕망의 때를 말끔히 씻어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 산은 바다를 그리워

하고 바다는 높은 산정의 흰구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산과 바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으니 어찌 넓은 들이 없겠는가. 산과 산이 만나 뻗어 내린 

골짜기 곰탁곰탁 흙은 살찌고 찰져서 크고 작은 농경지가 펼쳐진 곳에 오곡백과가 영근다. 

고성읍에 비교적 넓디넓은 고성평야가 있다. 흔히 고성사람들은 이곳을 ‘바닥 들판’이라

고 불렀다. 토질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물 빠짐도 좋고 관개도 수월하여 매년 풍성한 결실

을 맺는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밥맛이 좋아 옛부터 인근의 거제와 통영에서 쌀을 사고

자 장날이면 즐겨 찾아왔다.

고성 앞바다는 난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어종도 다양하지만 맛 또한 천하 일미다. 횟

감으로 싱싱한 생선은 육질이 고소하고 쫄깃쫄깃하여 고성 삼천포에서 잡히는 고기를 제일로 

쳤다. 통영과 거제의 고기를 다음으로 쳤고 부산에서 잡히는 고기를 그 다음으로 쳐주었다. 

고성의 기후는 사람 살기에 좋고 농사짓기에도 알맞았다. 봄 여름 가을에는 그 계절에 필

요한 햇볕과 바람과 비를 내려주었다. 겨울이면 다른 지역에 눈이 펑펑 쏟아져도 이곳에는 

포근하고 따스해 눈 대신 비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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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固城人의 성정性情도 이 날씨를 닮아서인지 좋으면 간肝이라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인정 많고 솔직 검박했다. 농경사회였기에 대체로 보수적이고 관료 지향적이었다. 보수적이

란 오랜 세월 동안 가꾸어 온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덕목이었다. 

유교문화가 성행하여 반상을 가리고 양반 상놈을 운운한 것도 이에서 연유했을 터이다. 웬

만한 고을에는 서원이 있어 일찍 학문을 갈고 닦아 관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많았다. 출

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농경사회에서 관료사회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을 최상의 길이라 

여겼다.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하는 예술의 토양은 숨을 쉴 공간이 없어 점점 박토가 

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인근의 외지인들은 곧잘 고성사람이 앉은 곳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고들 했다. 영악하고 

모질다는 뜻일 것이나 다방면에서 특출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던 고성인들이 다소 세련되

지 못해 드세고 거칠어 남에게 꺾이지 않으려는 불굴의 강인한 기질로 인해 고성사람이 앉

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앉은 자리의 풀을 태울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창조적인 사고로 매사에 뛰어난 고성인에 대한 부러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읍에는 조선시대 세종 때 빈번한 왜구의 침범에 대비해 축조한 읍성이 있었다 .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읍성의 남쪽 성벽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쌓은 왜성인 고성성固城城이 상당 부분 아직까지 남아 있다. 

왜구들의 잦은 침범으로 전시를 대비하여 미륵산 봉수와 우산牛山(통영 도산면)봉수, 좌이산 

봉수, 천왕점 봉수, 곡산(구절산) 봉수가 있었다. 사량도와 두포리 사이에도 봉수를 운영했다.

읍성 안에는 4개의 우물이 있었다. 은성정隱城井, 창거리정倉巨里井, 옥천정玉泉井, 어시

정魚市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창거리의 샘은 겨울에도 물론 여름 갈수 때에도 잘 마르지 

않았고 물맛도 좋았다. 2개의 못〔池〕도 있었다. 하나는 객사마당에 있었고 하나는 군청 

뒷마당 그 언저리에 있었다.

고성 군청의 자리는 동헌이 있었던 곳이다. 신라시대부터 동원이 그 자리였으니 고성군청은 

고성역사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동헌이란 고을 원이 집무하고 기거하는 

곳으로 청심헌淸心軒을 비롯한 은선각隱仙閣과 아사衙舍가 있었다. 청심헌淸心軒의 청심淸心

이란 고을 수령이 청렴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공평무사하게 집무를 보라는 뜻이었다.

동헌은 정남으로 향해 있었다. 청심헌을 중심으로 작청作廳(질청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방

吏房과 아전衙前들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던 청사), 향사당鄕射堂(유향소의 좌수, 별감 등의 

향임들의 집무소. 유향소는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고 향리와 주민들을 통제하는 곳)은 

동헌의 서쪽에, 양무당養武堂(군관청)은 동헌의 북쪽에, 청해당은 동쪽에, 비장청裨將廳(지

방관을 따라 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인 비장들이 대기하거나 사무를 보던 곳)은 동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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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배치돼 있었다. 

동헌의 북동쪽으로는 객사客舍인 청해당淸海堂이 있었다. 객사는 궐패闕牌를 모시어 두고 

임금의 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나 일반관리들을 대접하고 묵게 한 곳이다. 객사의 

기둥이 얼마나 굵었으면 크고 굵은 것을 비유할 때 이곳 사람들은  흔히 ‘객사 기둥만 하

다.’는 표현을 곧잘 썼다. 통영의 세병관이나 여수의 진남루도 다 객사였다. 고성 객사는 

1900년에 불이 나 소실되었으나 그 후 일제강점기가 겹쳐 객사 건물은 복원되지 않았다. 객

사가 있었던 넓은 빈터를 객사마당이라 불렀다.

객사마당은 고성의 또 다른 문화공간이었다. 풍물패나 서커스단이 공연을 벌였고 밤이면 

가설극장의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군중들의 집합장소나 정치인들의 각종 선거 유세도 그

곳에서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풍성한 놀이공간이었다. 겨울이면 연을 날리거나 눈싸

움을 했다. 사내아이들은 자치기, 제기차기, 구슬치기, 전쟁놀이, 때기치기, 못치기, 팽이

치기, 기둥말타기, 땅따먹기, 방쳐내기, 줄넘기, 진따기, 공놀이 등을 하면서 놀았고 소녀

들은 고무줄넘기, 콩돌줍기 등을 하면서 그들의 유년을 살찌웠을 것이다. 정월대보름이면 

달집을 만들어 태우면서 각자의 소원을 빌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1일과 6일에 서는 고성장날의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다. 객사 마당을 

중심으로 아침 일찍부터 싸전을 비롯한 어물전과 건어물전·채소전·옹기전·그릇전·유기

전·갓전·우시장·닭전·일용잡화를 파는 각종 난전, 이 난전에는 남녀 옷을 파는 옷장수

와 기름장수, 소금장수와 더불어 면빗이나 참빗, 얼레빗이 보였고 신발이나 모자, 담뱃대나 

인두, 가위, 손거울, 가용에 필요한 각종 철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객사 마당 한켠에는 바

소쿠리나 지게에 지고 온 바구니 장수와 나무장수, 숯장수가 종일 손님을 기다렸다. 대장간

에서는 농번기에 쓸 농기구를 손질하는 풀무질이 한창이고 오래 사용하여 깨어지고 구멍이 

난 솥이나 양동이를 땜질하는 땜쟁이의 손길도 분주했다. 

객사 마당 뒤 술도가에서는 막걸리를 걸려서 연방 주문 받은 술집이나 음식점으로 실어 

날랐다. 떡 방앗간에서는 시루떡이나 백설기, 떡국가리를 뽑아내느라 분주했다. 국밥집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음식점 안에 자리 잡은 장날 손님들은 소주잔을 앞에 놓

고 내지르는 왁자한 소리가 낭자했다. 사람들 틈 사이로 오고가면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

로 뚜드리는 엿장수의 엿가락 장단에 어린아이들은 졸래졸래 따라다녔다. 각설이 타령을 구

성지게 뽑아내는 거지들도 장날은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었다.

객사 서쪽에 사창司倉, 서고西庫, 동고東庫가 있어 창고로 가는 이 거리를 창거리라 불렀고 

물 맛 좋은 창거리샘이 여기에 있었다. 읍성 안 남서쪽 옥골에는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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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성 안에는 아사와 객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이 30여 동에 총 300여 간間이나 되었다. 공

해 관청 건물들 사이사이에 일반 백성들의 집이 여기저기 얼기설기 섞여 살고 있었다. 성 

밖은 농경지마다 자연마을 단위로 촌락을 이루고 있었다.

마을의 이름도 읍성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붙여졌다. 읍성의 서문을 고자문古自門이라 

했다. 고자문 밖을 서문 밖이라 하여 ‘서음 밖’이라 불렀다. 서외리는 서문 밖에서 유래

되었다. 서문은 서외리 오거리에 있었다. 읍성의 동쪽으로는 진동문鎭東門이라는 동문이 있

었다. 동문 밖을 ‘동음 밖’이라 했고 동외리는 이에서 연유되었다. 남문에는 안청루晏淸

樓란 문루가 있었다. 문루에는 김수온金守溫의 시가 걸려 있었다. 이 남문 밖을 ‘나음 

밖’이라 불렀다. 수남리水南里 남외南外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남문 밖 경사진 곳에는 수

문水門이 있어 수문 밖을 ‘수음 밖’이라 불렀다. 성안을 예나 지금이나 성내리라 부른다. 

지리산에서 발원한 무량산은 낙남정맥이 지나가면서 솟구쳐 놓은 고성의 진산鎭山이다. 

무량산에서 서북 방향으로 흘러내린 물은 영천강을 이루고 남강과 합수한다. 무량산에서 발

원한 물이 동으로 흘러 읍의 농토를 적시고 동쪽 바다로 흘러든다. 이 물이 율천栗川이다. 

율천을 흔히 밤내라고 불렀다. 율천은 용산천과 이진교(이징구 다리라고 불렀다)에서 합수

했다. 용산천은 거류산과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였다. 이곳부터 바다로 흘러 들어가

는 물을 소소강召所江이라 했다. 소소강이 만나는 바다를 소소포召所浦라 불렀다. 율천리栗

川里에는 소소강으로 인해 소소포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무량산의 산줄기 한 가닥은 남으로 흘러내려 감치산과 불암산을 이루었다. 이 불암산에서 

서쪽으로 무이산과 문수산, 수태산, 좌이산이 뻗었다.

읍성 동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진 백방산은 읍성 바깥에 있는 남산으로부터 왔으며 그 북

쪽의 거류산은 벽방산에서 왔다. 거류산을 유민산流民山이라고도 했다. 이 거류산에서 동쪽 

맞은편으로 곡산은 구절산이라고도 하는데 거류산으로부터 왔다.

명산이 있으면 언제나 대찰이 있기 마련이다. 법천사는 무량산 아래에, 문수암은 무이산 

자락에, 옥천사는 연화산의 품안에, 안정사는 벽방산의 기슭에 자리를 잡았다.

고성읍성에서 북으로 2리 가량 떨어진 곳에 무기산舞妓山이라는 곳이 있다. 산이라고 하

기에는 턱없이 낮은 야트막한 동산 위에 둥근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큰 무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산을 흔히 똥메산(독뫼산)이라 불렀다. 

무기산은 이름 그대로 기생과 관련이 있는 산이다. 고려시대 고성 수령인 고주자사固州刺

史가 기생을 데리고 이곳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무기산 아래 무기정 술집에는 월이라는 아리따운 기생이 있었다.

─정해룡 소설《조선의 잔다르크 월이》에서


